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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7~8세기에 중국 불교는 가장 융성했고 주요한 종파들이 등장해 각

기 다른 길을 갔다. 이러한 사실은 잇따라 저술된 여러 고승전과 그 

체재의 성격 변화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6세기 초, 혜교(慧皎)는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의 역사를 담은 

고승전(高僧傳)을 편찬했다. 이때 십과(十科)라는 체재를 마련했는

데, 645년에 도선(道宣)은 이 십과를 기본틀로 삼아 속고승전(續高僧

傳)을 편찬했다. 그러나 십과의 일부를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십과

를 역사서에 걸맞은 체재로서 정형화했다.

속고승전 이후에는 십과를 변형한 체재를 갖춘 고승전들이 편찬

되었다. 법장(法藏)은 화엄경전기(690년?)를 저술하면서 십과로 구

성했으나, 과목들의 명칭과 의미가 화엄철학을 강조하는 쪽으로 크게 

변했다. 이어 혜상(惠詳)은 홍찬법화전(弘贊法華傳)(706년?)을 편찬

하면서 고승전과 속고승전의 십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변형한 팔

과(八科)를 갖추었고, 승상(僧詳)은 화엄경전기의 십과에 두 과목을 

새로 추가한 십이과(十二科) 체재의 법화전기(法華傳記)(750년?)를 

편찬했다. 두 고승전의 체재는 철학보다 신앙에 방점을 찍었다.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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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에서도 8세기 초부터 고승전이 잇달아 편찬되었다. 전법보기

(傳法寶紀)(713년?),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713년?), 역대법보기

(歷代法寶記)(774년), 보림전(寶林傳)(801년) 등이 그것이다. 그런

데 네 고승전의 체재는 이전과 전혀 달랐다. 어떠한 과목도 설정하지 

않고,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계보를 세워 서술했다. 이는 선종이 

경전에 의거하지 않고 수행자가 스스로 깨닫는 것을 요체로 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중국의 조사들만 입전하다가 보림전에 이

르러서는 붓다 및 가섭 이하 27명의 조사들을 계보에 포함해 역사화

했다. 이 허구적인 계보는 선종이 번성하면서 종파적 우월성과 정통성

을 확보할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주제어: 고승전, 체재, 십과, 정형화, 변형, 파격,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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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중세에 동아시아에서는 ‘고승전(高僧傳)’이 지속적으로 저술되었다. 

고승전은 불교사상 및 불교문화사 연구의 자료로 널리 활용되는 불교

사서이면서 불교문학인데,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마명보살전(馬鳴

菩薩傳), 수천태지자대사별전(隋天台智者大師別傳)처럼 한 사람의 

전기만 서술한 별전(別傳)과 비구니전(比丘尼傳), 고승전처럼 여러 

사람의 전기를 그러모아 엮은 집전(集傳)이 있다. 본고에서는 집전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고승전이 주요한 불교사서로 자리잡은 것은 6세기 초 중국 양(梁)

나라의 혜교(慧皎, 497~554)가 고승전(14권)을 저술하면서부터다. 

혜교는 불교가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널리 퍼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려고 갖가지 역사서와 지리서 들을 두루 열람하고 식견이 뛰어

난 선배들을 찾아 자문을 구했다. 그리하여 후한 명제의 영평 10년

(67)부터 양 천감 18년(519)까지 무릇 453년간 활동한 고승 5백여 

명을 가려 뽑아 그들의 공덕과 행업에 따라 크게 열 갈래로 나누었다. 

첫째는 역경이며, 둘째는 의해, 셋째는 신이, 넷째는 습선, 다섯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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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률, 여섯째는 유신, 일곱째는 송경, 여덟째는 흥복, 아홉째는 경사, 

열째는 창도인데,1) 이른바 십과(十科)다.

십과는 사마천(司馬遷, 기원전 145?~기원전 86?)이 고안한 기전체

(紀傳體)의 ‘열전(列傳)’을 본떠서 만든 것이지만, 그 세부 항목들은 

혜교가 말한대로 고승들의 덕행이나 행업에 따라 설정된 것이어서 불

교사 및 불교문화의 여러 실상을 잘 보여준다.2) 십과는 불교사서를 

위해 마련된 최초의 체재다. 고승전이 불교사서로서 높이 평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고승전이 불교사서의 전형이 되기 위해서는 후대에 이 십과

의 의의를 인정하고 계승해야 했다. 특히 속고승전(續高僧傳)(645

년), 송고승전(宋高僧傳)(988년), 대명고승전(大明高僧傳)(1617년) 

등이 그런 구실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3) 유교사서(儒敎史書)인 정사

(正史)나 단대사(斷代史)처럼 저술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십과라는 

형식과 그 특징에 중점을 두면, 속고승전과 송고승전 사이에, 특

히 7세기 중반부터 8세기 말 사이에 다양한 고승전들이 저술된 사실

에 주목하게 된다.

(1) 속고승전(續高僧傳)(30권, 645), 십과, 도선(道宣), T50

(2) 화엄경전기(華嚴經傳記)(5권, 690), 십과, 법장(法藏), T51

(3) 홍찬법화전(弘贊法華傳)(10권, 706), 팔과, 혜상(慧詳), T51

(4) 전법보기(傳法寶紀)(1권, 713), 계보, 두비(杜朏), T85

(5)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1권, 713), 계보, 정각(淨覺), T85

(6) 법화전기(法華傳記)(10권, 750), 십이과, 승상(僧詳), T51

1) 고승전(高僧傳), ｢序錄｣ 권14, “始于漢明帝永平十年, 終至梁天監十八年, 凡四百五十
三載, 二百五十七人, 又傍出附見者二百餘人, 開其德業, 大爲十例. 一曰譯經, 二曰義解, 
三曰神異, 四曰習禪, 五曰明律, 六曰遺身, 七曰誦經, 八曰興福, 九曰經師, 十曰唱導.”

2) 고승전의 십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정천구, ｢중국 고승전의 체재 변
화와 그 의미｣, 대순사상논총 43 (2022), pp.183-189에서 자세하게 고찰한 바 
있다. 

3) 흔히 중국의 고승전을 거론할 때면 고승전에서 대명고승전까지 네 고승전을 드
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중국에서는 이 넷을 ‘사조고승전(四朝高僧傳)’이라 일컫기도 
한다. 대정신수대장경에서도 제50책에 네 고승전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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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1권, 774), 계보, 작자 미상, T51

(8) 보림전(寶林傳)(10권, 801), 계보, 지거(智炬), B144)

속고승전에 이어 화엄경전기부터 모두 일곱 종의 고승전이 백

여 년 사이에 잇달아 편찬되었다. 현재 전하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다. 

이는 7~8세기가 중국 불교가 가장 융성하고 중국 불교 특유의 종파

들이 성립되던 시기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위의 목록에서 속고승전 외에 십과와 관련이 있는 것이 셋, 십과

에서 벗어나 계보 중심으로 서술된 것이 넷이다. 본론에서는 속고승

전에서 십과가 어떻게 정형화되었는지, 어떤 특성을 갖는지 먼저 살

핀다. 이어 십과의 변형이나 파격을 보여주는 고승전들을 고찰하면서 

그 체재의 변화와 특성을 차례로 밝힌다. 이를 통해 7~8세기의 불교

사적 전개나 그 양상이 각 고승전의 저술 및 체재에도 반영되어 있음

이 드러날 것이다.

Ⅱ. 역사서로서 정형화 : 속고승전

도선(道宣)은 혜교의 고승전을 이어 속고승전을 저술했다. 도선

은 혜교의 전기에서, “고승전이 완성되자 온 나라에 전해져 참으로 

귀감이 되었다”5)고 썼다. 고승전이 어떤 점에서 귀감이 되었는지도 

속고승전의 서문에서 밝혔다. “회계의 석혜교는 고승전을 편찬해 

색다른 책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체재와 글쓰기에 일관성을 갖추었는데, 

자세하게 사실을 고증한 것이 볼 만하고 표현의 화려함과 질박함에는 

근거가 있다.”6) 체재와 글쓰기, 사실 고증, 표현 등을 거론한 데서 고
4) T는 대정신수대장경을, B는 대장경보편을 각각 가리킨다. 더 자세한 출처는 참고문

헌에서 밝힌다.

5) 속고승전, <釋慧皎> 권6, “傳成通國傳之, 實爲龜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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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이 역사서로서 귀감이 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도선은 “그러나 오와 월의 승려들은 그러모아 엮었으나 위

와 연의 승려들은 간략하게 서술했으니, 이는 넓게 보면서도 꼼꼼하지 

못한 것이다”7)라고 해서 비판하기도 했다. 혜교는 남조(南朝)와 북조

(北朝)가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시기에 남조의 양나라에서 활동했으므

로 북조의 자료들까지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혜교 자신이 몇몇 불교사서에 대해 “각각 한 지방만을 다루었으며, 예

와 지금의 일을 꿰뚫지 못했다”8)고 비판했다는 점에서 도선의 비판 

또한 적절하다. 이는 결국 도선이 속고승전에서 그러한 결함을 보완

하려 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뛰어난 선배 고승들을 찾아 두루 묻기도 하고, 수행자들에게

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살피기도 하

고, 집전들을 비교하며 검토하기도 했다. 남조와 북조의 국사(國

史)들에 덧붙어 있는 아름다운 언행들, 외진 곳의 비석들에 새

겨진 훌륭한 덕행들에서 그 지조 있는 행실을 모아 그 도량과 

지혜를 드러냈으니, 번다한 말은 줄여 간결하게 하고 소박한 일

을 두루 늘어놓아 옛사람의 좋은 점을 잇고 참된 스승의 덕이 

후대에 알려지도록 했다.9)

도선이 중국의 전 지역을 아우르는 고승전을 저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잘 드러난다. 이는 불교사의 실상을 충실하게 기술하

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도선이 고승전을 역사서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인식은 고승전의 십과를 수용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6) 속고승전, <序> 권1, “會稽釋惠皎撰高僧傳, 創發異部, 品藻恒流, 詳覈可觀, 華質有據.”

7) 속고승전, <序> 권1, “ 而緝裒吳越, 敘略魏燕, 良以博觀未周.”

8) 고승전, ｢序錄｣ 권14, “中書郎郄景興東山僧傳, 治中張孝秀廬山僧傳, 中書陸明霞沙
門傳, 各競擧一方, 不通今古.” 혜교는 이 ｢서록｣에서 극경흥의 동산승전, 장효수의 여산승전, 육명하의 사문전 등 기존의 불교사서들을 두루 거론하며 각각의 단점
을 지적하고 비판했다.

9) 속고승전, <序> 권1, “或博諮先達, 或取訊行人, 或卽目舒之, 或討讎集傳. 南北國史
附見徽音, 郊郭碑碣旌其懿德, 皆撮其志行, 擧其器略, 言約繁簡, 事通野素, 足使紹胤前
良允師後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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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은 양(502~557)나라 초부터 당나라 정관 19년(645)까지 144

년간 중원과 변방 곳곳에서 활동한 고승들을 찾아내 정전에 340명, 

부전에 160명을 실었고, 그들을 십례(十例)로 나누었다.10) 십례는 곧 

십과를 가리킨다. 그는 또 “이제 가장 뛰어난 덕을 가려내 각 편에 따

라 비슷한 것들을 모으면서 이전의 전기에서 서술한 것들과 널리 퍼

진 일반적인 사례들을 요모조모 견주고 따지며 진실로 법식에 따라 

두루 검토했다”11)고 썼다. 이는 ‘이전의 전기’ 곧 고승전만이 아니

라 다른 사례들까지 참조해 고승전의 십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려 

했음을 의미한다.12)

실제로 속고승전의 십과는 고승전의 십과와 좀 다르다.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했기 때문이다. 첫째 ｢역경｣, 둘째 ｢의해｣, 셋
째 ｢습선｣, 넷째 ｢명률｣, 다섯째 ｢호법(護法)｣, 여섯째 ｢감통(感通)｣, 일
곱째 ｢유신(遺身)｣, 여덟째 ｢독송(讀誦)｣, 아홉째 ｢흥복(興福)｣, 열째 

｢잡과(雜科)｣ 등이 그것이다. 고승전의 십과 가운데 다섯 과목이 속
고승전에서 바뀌었다. ｢신이｣는 ｢감통｣으로, ｢망신｣은 ｢유신｣으로, ｢송
경｣은 ｢독송｣으로 바뀌었고, ｢경사｣와 ｢창도｣는 합쳐져 ｢잡과｣가 되었

다. ｢유신｣과 ｢독송｣은 과목의 명칭만 달라진 경우다. ｢신이｣와 ｢감통｣
은 비슷해 보이지만, ｢신이｣가 신통력을 지니고 이적을 일으킨 고승에 

무게중심을 둔 것과 달리 ｢감통｣은 그런 이적에 대한 중생의 반응이

나 감응을 더 중시한 것이다.13) ｢잡과｣는 곧 ‘잡과성덕(雜科聲德)’의 

10) 속고승전, <序> 권1, “始岠梁之初運, 終唐貞觀十有九年, 一百四十四載, 包括岳瀆, 
歷訪華夷, 正傳三百四十人, 附見一百六十人, 序而伸之, 大爲十例.”

11) 속고승전, <序> 권1, “凡此十條, 世罕兼美. 今就其尤最者, 隨篇擬倫, 自前傳所敘, 
通例已頒, 迴互抑揚, 寔遵弘撿.”

12) 도선이 십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사실은 그가 광홍명집(30권)을 편찬하면서 ‘십
편(十篇)’을 설정한 일로도 뒷받침된다. 양나라 승우(僧祐, 445~518)가 편집한 홍명
집(弘明集)(14권)을 확대하고 개정한 문헌이 광홍명집이다. 홍명집에는 불교를 
지키고 널리 알리려는 의도로 쓴 논설 57편만이 수록되었는데, 도선은 논설, 조칙, 서
간, 시부(詩賦) 등 296편에 이르는 다양한 자료들을 실었다. 수록된 글들의 분량도 대
폭 늘었고 전체 권수도 갑절로 늘었다. 그리하여 자료들을 나열하기만 한 홍명집과 
달리 적절한 기준을 세워 십편으로 분류할 필요를 느껴 귀정편(歸正篇), 변혹편(辨惑
篇), 불덕편(佛德篇), 법의편(法義篇), 승행편(僧行篇), 자제편(慈濟篇), 계공편(誡功篇), 
계복편(啓福篇), 회죄편(悔罪篇), 통귀편(統歸篇) 등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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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로, “갖가지 방식으로 목소리의 덕을 베푼 고승들을 입전했다”

는 뜻이다. 고승전의 ｢경사｣와 ｢창도｣가 대중에게 경전의 내용과 의

미를 소리로 들려준 고승들을 입전했다는 공통점이 있어 하나로 묶은 

것이다.14)

이렇게 단순히 과목의 명칭만 바꾸었거나 과목의 내용이 달라져서 

명칭을 바꾼 경우 외에 아주 새롭게 추가된 것이 “불법을 지킨다”는 

뜻의 ｢호법｣이다. 호법은 두 가지 의미로 풀이된다. 하나는 불교를 탄

압하고 위협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불교계를 지킨다는 뜻으로, 북주

(北周)의 무제(武帝, 560~578 재위)가 폐불(廢佛)을 단행한 일이 대

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불교계 내의 그릇된 행태나 폐단을 바로잡아 

불교를 지킨다는 뜻으로, 불교 교리를 곡해하며 대중을 기만하는 사이

비 승려들이 대거 등장한 일을 가리킨다. 둘 다 불교가 융성해지고 교

세가 확장되면서 벌어진 심각한 사태인데, 도선은 특히 불교계 내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호법｣을 두었다.15)

속고승전 권30에서 도선은, “세간의 삼사(사기ㆍ한서ㆍ후한서)는 

권수가 4백여 권이며 게다가 생각할 만한 스승이 있다. 어찌 불문의 

역사서 몇 질과 견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행실이 뛰어난 

이가 있으면 본보기가 되는 스승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곧바로 붓을 

들어 엮으며 그 유형을 새롭게 넓혔다”16)고 썼다. 여기서 “유형을 새

롭게 넓혔다”고 한 말은 역사서에 걸맞게 십과를 수정하고 보완했다

는 뜻이다. 실제로 도선이 수정하고 보완한 십과는 송고승전과 대
명고승전 등에서 그대로 수용되었을 만큼 정형화된 것이었다.17)

13) ｢신이｣와 ｢감통｣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천구, ｢붓다의 신통에서 고승의 
신이로｣, 대순사상논총 39 (2021), pp.230-241 참조. 

14) 정천구, ｢중국 고승전의 체재 변화와 그 의미｣, pp.187-189에서 ｢경사｣와 ｢창도｣
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15) ｢호법｣이 설정된 이유과 배경에 대해서는 같은 글, pp.190-192 참조.

16) 속고승전 권30 <論曰>, “世之三史, 卷餘四百, 尙有師尋. 豈喩釋門三五帙也! 故當
微有操行, 可用師模, 卽須綴筆, 更廣其類.”

17) 이에 대해서는 정천구, ｢중국 고승전의 체재 변화와 그 의미｣, pp.195-2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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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은 혜교의 십과를 이어받으면서도 불교사의 실상을 더욱 잘 보

여주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보완했다. 고승전에서는 십과가 고승 개

개인의 행업을 분류하면서 불교사적 사실도 보여주도록 고안된 체재

였는데, 속고승전에서는 불교사서의 체재라는 특성을 더 뚜렷하게 

갖추면서 정형화되었다. 도선은 속고승전을 통해 “참된 스승의 덕이 

후대에 알려지도록”18) 하는 집전을 넘어 역사서로서 고승전의 성격을 

더 강화했다.

Ⅲ. 고승전의 두 가지 변형

속고승전이 나온 뒤 7세기 말부터 8세기 중엽까지 법장(法藏, 

643~712)의 화엄경전기(華嚴經傳記), 혜상(惠詳)의 홍찬법화전(弘

贊法華傳), 승상(僧詳)의 법화전기(法華傳記) 등이 잇달아 나왔다. 

이 세 고승전을 통해 십과의 체재가 어떻게 변형되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하기로 한다.

1. 철학적 변형 : 화엄경전기
법장은 중국 화엄종의 제3조로서 화엄교학을 최종적으로 체계화하

고 널리 선양해 화엄종의 실질적인 창시자로 일컬어진다. 그가 690년 

전후에 완성한 고승전이 화엄경전기(5권)다.19) 속고승전 이후에 

저술된 첫 고승전에 해당한다. 화엄경이라는 특정 경전을 내세우며 

18) 속고승전, <序> 권1, “允師後聽.”

19) 이에 대해서는 吉津宜英, ｢華厳経伝記について｣, 駒澤大学佛教学部論集 9 (1978); 
王頌, ｢《華嚴經傳記》考:年代ㆍ撰者ㆍ史源｣, 文史 128 (2019) 등에서 자세하게 다
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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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종의 종파적 성격을 명시하고 있어 속고승전과는 사뭇 달라 보

이는데, 그 체재나 서술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겠다.

화엄경전기의 체재를 먼저 보자. 권1에는 ｢부류(部類)｣, ｢은현(隱

顯)｣, ｢전역(傳譯)｣, ｢지류(支流)｣, ｢논석(論釋)｣ 등이 있고, 권2와 권3

은 ｢강해(講解)｣이며, 권4에는 ｢풍송(諷誦)｣과 ｢전독(轉讀)｣이 있고, 

권5에 ｢서사(書寫)｣와 ｢잡술(雜述)｣이 있다. 열 개의 과목으로 이루어

져 있다. 이 가운데서 ｢전역｣, ｢강해｣, ｢풍송｣, ｢전독｣ 등 네 과목은 

각각 속고승전의 ｢역경｣, ｢의해｣, ｢독송｣, ｢잡과｣에 해당한다. 나머

지 여섯은 아주 새로운 과목이다. ｢강해｣가 화엄경전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류｣, ｢은현｣, ｢지류｣, ｢잡술｣ 네 과목에는 화엄경 및 관련 경전, 

나아가 중국에서 저술된 화엄교학의 기본적인 문헌 등이 서술되어 있

다. ｢부류｣는 화엄경에 상본(上本)ㆍ중본(中本)ㆍ하본(下本) 세 부류

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본 10만게(十萬偈) 48품(四十八品)만이 현재 전

해진다는 내용을, ｢은현｣은 화엄경 텍스트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

다고 하는 이야기를 싣고 있다. ｢지류｣에서는 60화엄과 80화엄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전하는 화엄 관계의 경전을 열거했고, ｢잡술｣에서

는 화엄경의 신앙을 돕거나 화엄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초보적인 저술들을 나열했다. 이 네 과목에는 화엄종의 교리적 토대

가 기술되어 있고, 고승의 전기는 나오지 않는다.

고승들은 ｢전역｣에 3명, ｢논석｣에 2명, ｢강해｣에 17명, ｢풍송｣에 11

명, ｢전독｣에 8명, ｢서사｣에 6명 등 여섯 과목에 47명이 입전되어 있

다. 이들 가운데 저자인 법장이 직접 찾아낸 고승이 대략 17명이고 전

거를 알 수 없는 고승이 7명인데,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23명은 고승

전과 속고승전에 전거를 두고 있다. 특히, 속고승전에 의거한 고

승이 20명이다. 이는 법장이 화엄경전기를 저술하면서 속고승전을 

크게 참조하면서 그 십과의 영향도 받았음을 보여주는 점이다.

｢전역｣에는 화엄경을 한역하는데 기여한 고승들의 전기가 실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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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논석｣에서는 고승들을 앞세웠으나 인도와 중국에서 저술된 화엄 

관계 주석서들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강해｣에서는 화엄철학을 해

석하고 강설하는데 탁월한 고승들의 전기를 싣고 있다. 그 말미에는 24

명의 법명이 나오는데, 화엄경을 깊이 이해했으나 “화엄경의 해석

과 강설을 전업으로 하지 않고 상서로운 일도 없었던”20) 법사들이다.

｢풍송｣에서는 화엄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잘 외워서 신이한 일을 

일으킨 이들의 전기를, ｢전독｣에서는 경전 전체를 독송하거나 일부를 

거듭 읊조림으로써 상서로운 일을 일으킨 이들의 전기를, ｢서사｣에서

는 화엄경을 필사함으로써 신령한 일을 일으킨 이들의 전기를 각각 

실었다. 이 세 과목에는 고승들과 함께 거사 5명, 비구니 1명이 포함

되어 있다. 고승이든 아니든 그들 모두 화엄경을 통해 신이(神異)나 

감통(感通)을 경험했다.

법장은 화엄경전기의 체재를 속고승전처럼 십과로 하면서도 상

당한 변화를 주었다. 속고승전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은 ｢역경｣, 
｢의해｣, ｢독송｣, ｢잡과｣ 등이다. 이 네 과목에는 경전의 번역, 해석, 암

송, 독송 등에 뛰어난 고승들이 입전되어 있다. 속고승전의 나머지 

과목들은 경전들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써 법장이 네 과목

만 중시한 까닭이 분명해진다. 화엄경 중심의 고승전을 저술하려 했

기 때문이다.

화엄경전기의 십과를 그 서술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법장의 의도

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십과 가운데 마지막 ｢잡술｣을 포함해 첫째 ｢
부류｣에서 여섯째 ｢강해｣까지 모두 일곱 과목들은 화엄경과 화엄철

학에 관한 과목들이다. 이는 화엄경전기가 화엄종의 역사보다는 종

파의 근본 교리, 곧 화엄철학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특성은 또 다른 관점에서 십과를 볼 때도 두드러진다. 화엄경전기에
서 ｢부류｣와 ｢은현｣, ｢지류｣, ｢잡술｣ 등 네 과목은 화엄경의 내력과 

이 경전에서 파생된 문헌들을 다루고 있다. 이 넷은 고승들이 아닌 화
20) 화엄경전기(華嚴經傳記) 권3, “旣非專業, 又無祥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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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이 중심이 되어 있으므로 ‘화엄경의 전기’라 할 수 있다. 이와 달

리 나머지 여섯 과목들은 화엄경을 깊이 이해하고 체화함으로써 갖가

지 상서롭거나 신령한 일을 일으킨 고승들이 서술되어 있다. 이는 ‘화
엄경이나 화엄철학의 화신(化身)들의 전기’라 할 수 있다. 속고승전
의 십과가 역사서의 체재로서 정형화되었다면, 화엄경전기에서는 철

학적 성격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십과가 변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신앙적 변형 : 홍찬법화전과 법화전기
홍찬법화전(10권)과 법화전기(10권)는 둘 다 제목에 법화경

(法華經)을 내걸고 있어 천태종의 입장에서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

다.21) 홍찬법화전은 706년 즈음에 편찬되었으며, 찬자는 혜상(惠詳, 

또는 慧詳)이다. 그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가 없다.22)

홍찬법화전의 체재는, 첫째 ｢도상(圖像)｣(권1), 둘째 ｢번역(飜譯)｣
(권2), 셋째 ｢강해(講解)｣(권3), 넷째 ｢수관(修觀)｣(권4), 다섯째 ｢유신

(遺身)｣(권5), 여섯째 ｢송지(誦持)｣(권6~권8), 일곱째 ｢전독(轉讀)｣(권
9), 여덟째 ｢서사(書寫)｣(권10) 등 팔과(八科)다. ｢송지｣가 세 권으로 

분량이 가장 많고, 나머지 과목들은 각각 한 권씩이다. ‘송지’는 경전

을 잘 받아 지녀서 독송한다는 뜻의 ‘수지독송(受持讀誦)’을 줄인말인

데, 왜 이 과목의 비중이 가장 클까?

먼저 ｢강해｣와 ｢전독｣, ｢서사｣부터 보자. 화엄경전기에도 그대로 

나오는 과목들이다. 그러나 화엄경전기를 본떴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고승전의 체재가 각각 십과와 팔과라는 점도 다르고, 세 과목의 용

21) 홍찬법화전과 법화전기에 대한 연구로는, 的場慶雅, ｢中国における法華経の信
仰形態(一) : 法華伝記｣, 印度學佛敎學硏究 31-1 (1982); ｢中国における法華経の
信仰形態(二) : ｢法華伝記｣と｢弘賛法華伝｣における法華経の読誦と霊験説話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硏究 32-2 (1984)가 있다. 그러나 두 문헌을 설화집으로 간주하고 
있어 본고의 관점과는 다르다.

22) 혜상의 사적에 대해서는 伊吹敦, ｢唐僧慧祥に就いて｣, 早稲田大学文学研究科紀要
別冊 14 (1987)에서 고찰한 바 있다. 혜상은 고청량전(古淸涼傳)의 저자로도 알
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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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강해’는 해설, 해석 등의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었고, ‘전독’과 ‘서사’도 불가에서 흔히 쓰던 일

반명사였다. 무엇보다도 저술 시기로 볼 때 혜상이 화엄경전기를 참

조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고승전과 속고승

전의 십과를 바탕으로 팔과를 구성했을 공산이 크다.

혜상은 ｢강해｣에 12명의 고승들을 수록하면서 길장(吉藏)과 관정

(灌頂) 등 7명을 속고승전의 ｢의해｣, ｢습선｣, ｢흥복｣, ｢명률｣ 등에서 

끌어왔다. ｢수관｣에는 혜사(慧思)와 지의(智顗), 지조(智璪) 세 고승의 

전기를 실으면서 역시 속고승전의 ｢습선｣에 실린 전기를 그대로 옮

겨왔다. ｢유신｣은 고승전의 ｢망신(亡身)｣, 속고승전의 ｢유신｣과 같

은 과목인데, 12명 가운데서 3명은 고승전에, 3명은 속고승전에 

각각 전거를 두고 있다. 가장 많은 전기가 실려 있는 ｢송지｣의 경우에

도 속고승전에서 대거 옮겨와 실었다. 혜상이 일부 내용을 보태거나 

빼기는 했으나, 문체와 내용 모두 두 고승전과 대동소이하다. 이는 팔

과가 두 고승전의 십과를 변형시킨 체재임을 의미한다.

홍찬법화전에는 고승전과 속고승전에 없는 과목이 둘 있는

데, ｢도상｣과 ｢서사｣다. ｢도상｣은 그림과 불상을 제목에 내건 과목으

로, 법화경과 인연 있는 사찰, 누각, 법당, 탑, 그림 등에 관한 내용

이 나온다.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물질적 대상을 마치 인물의 

전기처럼 다루고 있다. 물론 그런 대상들과 관련이 있는 고승이나 재

가자 들의 전기도 사이사이에 기술되고 있으나, 그림이나 불상 따위 

물질적인 것들이 핵심이다.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법화경이 구체화

된 일종의 화신(化身)으로 여겨지기 십상인데, 이에 더해 그림 속 풍

경이 기이하게 변화하면서 실물처럼 보인다든지23) 불상에서 사리가 

나온다든지24) 하는 신령한 일이 일어나면 신앙의 대상으로 중시된다. 

23) 홍찬법화전(弘贊法華傳) 권1, “靈鷲山圖, 奇變無方, 鬱似睹眞. 其山林禽獸之形, 
天龍八部之狀, 歷代未有, 自茲始出. 龕成之後, 傾國來觀.”(영취산 그림은 종잡을 수 
없이 기이하게 변화해 그 생생함이 마치 실물을 보는 듯했다. 그 산과 숲, 짐승들의 
형상과 천룡팔부의 모습은 이제까지 없던 것인데, 이때 처음으로 나타났다. 감실이 
완성된 뒤에 온 나라 사람들이 와서 구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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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의 이야기들은 법화신앙이 형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홍
찬법화전에서는 이런 ｢도상｣이 첫 번째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화
엄경전기에서 화엄경 자체에 대해 서술한 ｢부류｣와 ｢은현｣을 처음

에 둔 것과 대비된다. 화엄경전기의 두 과목이 화엄종의 교학 곧 

화엄철학에 중점을 두었다면, 홍찬법화전의 ｢도상｣은 법화신앙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법화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다른 과목이 ｢서사｣다. 경전을 

베껴 쓰는 일이 고승전과 속고승전의 전기들에도 가끔 나오지만, 

과목으로 설정되지는 않았다. 화엄경전기에도 ｢서사｣가 있으나 입전

된 인물들에서 큰 차이가 있다. 화엄경전기에서는 여섯 명의 전기 

가운데 거사가 두 명인데, 홍찬법화전에서는 모두 열아홉 명 가운데 

거사가 무려 열세 명이다. 거사의 비중이 높은 것은 재가자들 중심으

로 법화신앙이 발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전독｣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모두 열두 명 가운데 일곱 명이 황제나 관료, 서민 등 재가자다.

｢도상｣과 ｢서사｣ 이외의 여섯 과목은 고승전 및 속고승전의 과

목들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번역｣은 ｢역경｣과 동일한 과목으로, 법
화경의 전부나 일부, 또는 관련 문헌을 한역한 고승들의 전기를 싣고 

있다. ｢강해｣는 ｢의해｣와 동일하고, ｢송지｣는 고승전의 ｢송경｣ 또는 

속고승전의 ｢독송｣과 유사하며, ｢유신｣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수
관｣은 “관법을 닦는다”는 뜻으로서, 그 관법은 일심삼관(一心三觀)이라

는 천태교학의 관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법은 속고승전
의 ｢습선(習禪)｣에서 말하는 선정(禪定)과는 아주 다른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수관｣에서는 ｢습선｣에 기술된 전기의 내용을 대

폭 줄여서 옮겨 실었고, 관법과 관련된 내용도 ｢습선｣의 전기들보다 

훨씬 빈약하다. 이는 천태교학, 즉 철학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신앙의 

측면을 더 강조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홍찬법화전을 이어 나온 법화전기(10권)는 750년 즈음에 승상(僧

24) 홍찬법화전 권1, “其佛像衣內, 有舍利百餘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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詳)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화엄경전기나 홍찬법화전보다 

4~50년 뒤에 저술된 셈이다. 법화전기의 체재를 보면, 첫째 ｢부류증

감(部類增減)｣(권1), 둘째 ｢은현시이(隱顯時異)｣(권1), 셋째 ｢전역연대(傳

譯年代)｣(권1), 넷째 ｢지파별행(支派別行)｣(권1), 다섯째 ｢논석부동(論釋

不同)(권1), 여섯째 ｢제사서집(諸師序集)｣(권2), 일곱째 ｢강해감응(講解感

應)｣(권2~권3), 여덟째 ｢풍송승리(諷誦勝利)｣(권3~권6), 아홉째 ｢전독멸

죄(轉讀滅罪)｣(권7), 열째 ｢서사구고(書寫救苦)｣(권7~권8), 열한째 ｢청문

이익(聽聞利益)｣(권9), 열두째 ｢의정공양(依正供養)｣(권10) 등 십이과(十

二科)다. 앞의 열 과목이 화엄경전기의 십과와 거의 같고, 과목의 의

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두 글자씩을 덧붙였다. 홍찬법화전보다 
화엄경전기의 십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새로 두 과목을 추가한 체재인

데, 십이과의 내용과 성격도 화엄경전기와 비슷할까?

승상은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들을 애써 모아 엮으면서 뒷

사람들의 신심을 일으키거나 북돋기 위해 열두 갈래로 구분했다”26)고 

하면서 십이과를 설정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 듣는 이들이 

쉽게 깨닫기를 바라서 문장을 꾸밈 없이 속되게 했고, 후세 사람들에

게 신심이 전해지도록 사실을 엄격히 조사해 실상을 드러냈다”27)고도 

말했다. 법화전기를 저술한 목적이 읽는 이들이 쉽게 깨닫도록 하는 

것과 후세 사람들이 신심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 두 가지였음을 알 수 

있다. 깨달음은 자신의 힘으로 수행해서 얻는 자력문(自力門)이고, 신

심은 불보살을 믿고 의지하는 타력문(他力門)이다. 이렇게 자력문과 

타력문을 동시에 지향했다는 것은 타력문에 중점을 둔 홍찬법화전
을 보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제로 그 체재와 서술 내

용은 타력문, 곧 신심을 일으키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25) 승상에 대한 기록이 없어 법화전기의 저자와 편찬 연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
다. 이에 대해서는 市岡聡, ｢法華伝記の撰者と成立年代について｣, 人間文化硏究
科 18 (2012); 松森秀幸, ｢法華伝記の成立年代と釈志遠伝｣の位置づけ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68-1 (2019) 참조.

26) 법화전기(法華傳記) 권1 <序>, “今聊撰集耳目見聞, 動勵後輩信心, 簡以十二科.”

27) 법화전기 권1 <序>, “詞質而俚, 欲見聞徒易悟; 事竅而實, 使來葉之傳信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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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다섯 과목이 실려 있는 권1에는 법화경 및 관련 문헌들의 

연원과 한역 과정, 주석서 등에 대한 내용과 함께 법화경의 핵심 철

학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권2의 ｢제사서집｣에는 혜관(慧觀)의 

<법화종요서(法華宗要序)>, 혜원(慧遠)의 <법화경서(法華經序)>, 승조

(僧肇)의 <법화번경후기(法 華翻經後記)> 등 일곱 편의 서문을 모아 

두었으므로 법화경의 철학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온다. 그리고 권2~

권3의 ｢강해감응｣에는 법화사상의 해석과 강설에 뛰어난 고승들의 전

기가 실려 있다. 이렇게 권1에서 권3까지 집중되어 있는 일곱 과목들

은 아무렇게나 나열된 것이 아니라 법화경의 물질적 존재에서 시작

해 그 철학적 해석과 의미로 이어지도록 배열되어 있다.

그런데 법화사상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권2와 권3뿐이다. 더구나 

해석과 강설을 전면에 내세운 ｢강해감응｣조차 ‘감응(感應)’을 중시하고 

있다. 가령, 천태교학을 대성한 지의의 전기를 보자. 그 분량이 속고

승전의 12분의 1, 홍찬법화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강

설한 내용은 거의 없이 법화경을 강설하자 일어난 신이한 일만 길

게 서술되어 있다. 강해(講解)보다 감응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 과목

의 나머지 전기들도 어슷비슷하다.

｢강해감응｣이 이러하다면, 철학보다 신앙의 성격이 더 뚜렷한 뒤의 

다섯 과목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가장 비중이 큰 ｢풍송승리｣(권3~권

6)는 과목의 명칭에서 “법화경을 잘 외면 빼어난 이익이 생긴다”는 

뜻인데, 실제로 전기마다 영험한 일들이 빠지지 않고 서술되어 있다. 

더 주목할 점은 홍찬법화전에서 관법과 관련된 ｢수관｣에 실린 혜사와 

지조의 전기가 법화전기에서는 ｢풍송승리｣에 나온다는 사실이다.

｢전독멸죄｣는 “전독을 통해서 죄업을 사라지게 한다”는 뜻의 과목이

고, ｢서사구고｣는 “법화경을 필사함으로써 고에서 벗어난다”는 뜻의 

과목이며, ｢청문이익｣은 “법화경을 잘 들으면 큰 이익이 있다”는 뜻

의 과목이다. 마지막의 ｢의정공양｣에서도 법화경을 외우며 소신공양

(燒身供養)한 이들이 일으킨 신이한 일들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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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 철학이 아닌 신앙을, 자력문이 아닌 타력문을 강조하는 고승

전임을 말해준다.

법화전기는 체재에서 화엄경전기의 십과를 그대로 수용했으나, 

화엄경전기처럼 철학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았다. 오히려 홍
찬법화전처럼 신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고승전의 

편찬에서 화엄종은 철학을, 천태종은 신앙을 지향하는 차이를 보여주

었다. 그러나 이 차이는 두 종파의 철학적 토대나 수준의 차이보다는 

두 종파의 지향이 사뭇 달랐음을 보여줄 뿐이다.

Ⅳ. 고승전의 이중적 파격

가장 중국적인 종파라 할 수 있는 선종(禪宗)에서도 고승전이 편찬

되었다. 713년 즈음에 전법보기(傳法寶紀)와 능가사자기(楞伽師資

記)가 저술되었고, 대략 774년에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가 나왔으

며, 이어 801년에 보림전(寶林傳)이 나왔다. 흔히 ‘선종사서(禪宗史

書)’로 불리는 이 고승전들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고찰한다.28)

1. 사실적 계보 : 전법보기와 능가사자기
전법보기(1권)는 당나라 때 두비(杜朏)가 저술했다.29) 두비는 책

명에 ‘기(紀)’를 썼는데, 이는 기전체(紀傳體)의 ‘본기(本紀)’를 의도했

28) 전법보기에서 보림전까지 네 선종사서에 대해서는 柳田聖山, 初期禪宗史書の
硏究 (京都: 禪文化硏究所, 1967)에서 다각도로 자세하게 다루었으며, 이부키 아츠
시, 중국 선의 역사, 최연식 옮김 (서울: 씨아이알, 2011), pp.50-62, pp.100-103, 
pp.122-124 등에서도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있으나, 본
고에서처럼 이 문헌들을 고승전의 변형이나 파격으로 보고 다룬 경우는 없었다.

29) 두비에 대해서는 야나기다 세이잔 주해, 초기선종사 Ⅰ, 양기봉 옮김 (서울: 김
영사, 1999), pp.43-44 참조.



322 대순사상논총 제48집 / 연구논문

다는 뜻이다. 두비가 서문에 부친 시에도 그런 뜻이 밝혀져 있다. 

“‘본기’를 저술하는 것은 이렇게 번갈아 전한 법을 밝히기 위해서다. 

부디 미래 사람들 모두 붓다의 지혜를 활짝 열기 바란다.”30)

제왕의 역사를 기술하는 본기에서는 제왕의 계보, 곧 왕통(王統)이 

기본틀이다. 두비도 “번갈아 전한 법을 밝히기 위해” 전법보기를 저

술한다고 했으니, 왕통과 같은 것을 중시했음이 분명하다. 서문을 보

면, “이 진여문은 마음에 눈뜨고 스스로 깨달음으로써 서로 전했을 따

름이다. …스스로 깨달아 지혜로 관찰하는 것이지, 남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31)고 해서 ‘자각(自覺)’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깨달은 이들이 불법의 계보, 곧 법통(法統)의 중심이 된다는 뜻이다.

크나큰 깨달음을 서로 이어받은 이들은 (그 깨달음을) 이미 

마음에서 얻었으므로 말소리에 담을 여지가 없다. 거기에 어찌 

언어나 문자가 끼어들 여지가 있겠는가! 저 지극한 경지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작은 것을 가리켜 큰 것을 알게 해주어야 마

땅하다. …이런 까닭에 이제 간략하게 계통을 세워서 달마로부

터 전법을 서로 이어간 이들을 차례대로 드러내고는 전법보기 
한 권을 만들었다.32)

깨달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태라 말이나 글로는 전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깨달음의 경지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 그 실마리를 알게 해

주려고 전법의 계통을 세우는 방식으로 전법보기를 저술했다는 것

이다. 위에서 말한대로 두비는 보리달마(菩提達摩)에서 시작해 혜가

(慧可), 승찬(僧璨), 도신(道信), 홍인(弘忍), 법여(法如), 신수(神秀)까

지 각각의 전기를 차례로 기술했다.

보리달마에서 신수까지는 그야말로 ‘사자개도(師資開道)’ 곧 스승이 

30) 전법보기(傳法寶紀) <序>, “所以令修紀, 明此遞傳法. 願當盡未來, 廣開佛知見.”

31) 전법보기 <序>, “此眞如門乃以證心自覺而相傳耳. …自覺觀察不由於他.”

32) 전법보기 <序>, “夫超悟相承者, 旣得之於心則無所容聲矣. 何言語文字措其間哉! 夫
不見至極者, 宜指小以明大. …是故今修略紀, 自達摩後相承傳法者, 著之於次, 以爲傳寶
紀一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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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깨달음을 열어준 기연(機緣)이 골자가 된다. 따라서 그 기연

의 바깥에 있는 인물들은 전법보기에 실릴 수 없다. 두비 자신도, 

“달마 이후로 수당 때에 이르기까지 높디높은 현묘한 이치를 깨닫고 

깊디깊은 원돈의 경지에 이른 이가 어찌 세상에 없었겠는가만은, 서로 

전수한 것이 아니어서 따로 열전을 두어 싣는다”33)라고 분명히 못박

았다. 이는 법통에 따라 단선적으로 또는 직선적으로 한 세대에 한 사

람의 전기만 싣겠는다는 선언이다. 그리하여 모두 일곱 명, 다시 말해 

7대의 전기만 수록되었고, 권수도 적어 한 권이다.

전법보기는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단일한 계보를 기본틀로 

삼았고, 이로 말미암아 속고승전의 십과나 그 뒤의 변형들과 완전히 

다른 체재의 고승전이 되었다.34) 이렇게 체재가 계보화된 것은 선종

의 교리와 그 종파적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전에 기대

어 자기 학설의 우위를 주장하던 교종의 종파들과 달리 선종은 언어

와 문자 자체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전이나 스승에 기대지 않은 채 스

스로 깨달아야 함을 교리로 내세웠다. 그 새로움 또는 낯설음으로 말

미암아 오랫동안 불교계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으나, 8세기에 들어 

교세가 확장되면서 차츰차츰 중심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35) 그렇

게 되자 선종의 정통성을 공식적으로 내세울 필요가 절실해졌고, 그에 

따라 선종의 교리와 법통에 걸맞은 ‘계보형’의 고승전, 즉 ‘열전’보다 

‘본기’에 가까운 고승전이 저술되었던 것이다.

33) 전법보기 <序>, “又自達摩之後至于隋唐, 其有高悟玄拔深至圓頓者, 亦可何世無之, 
已非相傳授, 故別條列傳.” 여기서 두비가 한 말대로라면 ‘본기’에 해당하는 전법보
기 외에 기존의 서술 방식과 유사한 열전체 고승전도 저술했으리라 생각되지만, 현
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34) 柳田聖山, 初期禪宗史書の硏究, pp.47-58에서 야나기다 세이잔은 전법보기의 
내용을 분석해 계보나 부촉(付囑)이 중시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속고승전에 대한 
두비의 대결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했다. 본고에서 이미 논의한 바대로 속고
승전은 불교사 전체를 서술하는 역사서를 지향했으므로 당연히 선종의 입장이 배
제될 수 밖에 없었다. 그 점이 두비로서는 불만이었을 것이다.

35) 야나기다 세이잔이, “전법보기는 이단으로 출발한 중국선이 불교의 진수를 전해
주는 것이며, 경전의 글자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데에 획기적 의미를 갖는
다”(초기선종사 Ⅰ, p.48)고 말한 것과도 맥락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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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비가 전법보기를 저술하고 있을 때, 정각(淨覺) 또한 능가사자

기(1권)를 저술하고 있었다.36) 시기적으로 볼 때, 두 저자는 서로 모

른 채 저술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체재는 거의 동일하다. 정각은 

제목에 ‘능가(楞伽)’와 ‘사자(師資)’ 두 용어를 썼는데, 능가경 전통 

속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한 양상을 서술하려 했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1대 구나발다라(求那跋陀羅, 394~468) →2대 보리달마→3

대 혜가→4대 승찬→5대 도신→6대 홍인→7대 신수→8대 보적

(普寂) 외 4명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확정하면서 대대로 법등(法燈)을 

전한 이들의 전기를 실었다.

능가사자기도 전법보기처럼 한 권이지만, 실제 분량에서는 능
가사자기가 두 배 이상이다. 전법보기에서는 사승 관계를 중심으로 

선승의 행적을 간략하게 서술한 반면에, 능가사자기에서는 인물의 

행적은 거의 생략한 채 깨달음을 얻은 기연, 입전 인물의 철학적 언

설, 경전에서 인용한 글 등을 대거 기술했기 때문이다. 전법보기가 

역사서의 면모를 잘 갖추었다면, 능가사자기는 철학서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구성 또는 체재를 계

보화한 점은 공통된다. 이는 선종이 스승에서 제자로 직접 법을 전하

는 사자상승(師資相承)을 핵심으로 하는 종파임을 말해준다.

2. 허구적 계보 : 역대법보기와 보림전
역대법보기(1권)는 774년 즈음에 저술되었으며, 저자는 알 수 없

다. 앞의 두 고승전에서 드러났듯이 선종에서는 이미 계보를 중시하고 

있었으므로 역대법보기 또한 그 점을 따랐다. 다만, 계보화의 성격

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 주목된다.

36) 정각에 대해서는 柳田聖山, 初期禪宗史書の硏究, pp.87-100에서 자세하게 고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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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여래께서 멸도한 뒤, 법안을 마하가섭에게 맡기셨고, 가

섭은 아난에게 맡겼으며, 아난은 말전지에게 맡겼고, 말전지는 

상나화수에게 맡겼으며, 상나화수는 우파국다에게 맡겼고, 우파

국다는 제다가에게 맡겼으며, …마나라는 학륵나에게 맡겼고, 

학륵나는 사자비구에게 맡겼으며, 사자비구는 사나바사에게 맡

겼다. …사나바사는 우바굴에게 맡겼고, 우바굴은 수바밀다에게 

맡겼으며, (수바밀다는) 승가라차에게 맡겼고, 승가라차는 보리

달마다라에게 맡겼다. 서역에서는 29대이며, 달마다라를 빼면 

28대다.37)

부법장경(付法藏經)38)의 내용을 바탕으로 쓴 것인데, 전법보기
와 능가사자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서역 조사들의 계보다. 현재 전

하는 부법장경에서는 3조가 말전지가 아닌 상나화수이며 조사들의 

계보도 23조 사자비구까지만 나온다. 위 인용문에서는 사자비구가 24

조다. 이는 역대법보기의 저자가 실제로는 달마다라선경(達摩多羅

禪經)의 계보를 따르면서 부법장경으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달마다라선경의 계보와도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 

다르다.39)

그런데 역대법보기에서는 위의 계보만 던져놓고, 실제 본전에서

는 보리달마를 제1조로 삼아 서술을 시작했다. 보리달마→혜가→승

찬→도신→홍인→혜능(惠能)으로 계보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역

시 홍인의 제자인 지선(智詵)에서 시작되는 지선→처적(處寂) →무상

(無相) →무주(無住)의 계보가 이어진다. 특이한 것은 무주의 전기가 

전체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마치 무주의 어록을 엮으

37)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 권1, “釋迦如來滅度後, 法眼付囑摩訶迦葉, 迦葉付囑阿難, 
阿難付囑末田地, 末田地付囑商那和修, 商那和修付囑優波掬多, 優波掬多付囑提多迦,
…摩拏羅付囑鶴勒那, 鶴勒那付囑師子比丘, 師子比丘付囑舍那婆斯已. …舍那婆斯付囑
優婆掘, 優婆掘付囑須婆蜜多, 須婆蜜多付囑僧迦羅叉, 僧迦羅叉付囑菩提達摩多羅. 西
國二十九代, 除達摩多羅卽二十八代也.”

38) 부법장경은 부법장인연전(付法藏因緣傳)이라고도 하는데, 원위(元魏, 386~534) 
때 서역에서 온 길가야(吉迦夜)가 472년 즈음에 담요(曇曜)와 함께 번역해서 내놓은 
것이라 한다.

39) 계보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호귀, ｢선종의 법맥의식과 전등사서의 형성｣, 불교학보 68 (2014), pp.96-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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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역대 조사들의 계보를 앞에 덧붙인 형국인데, 이는 무주의 이전 

행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무주는 본디 무상의 제자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거사인 진초장(陳楚

章)의 법통을 이었다가 나중에 혜능의 법통을 이은 자재(自在)의 제자

가 되었고, 이윽고 촉(蜀) 땅으로 가서 무상의 법문을 이어받았다.40) 

이렇게 두 번이나 법통을 바꾸었다는 것은 무주가 본래 무상의 적통

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정통 계보의 바깥에 있었던 무주의 

흔적을 지우고 본래부터 그 법통의 정당한 계승자였음을 추인 받으려

는 의도에서 저술된 것이 역대법보기일 공산이 크다. 그렇게 보면, 

무주는 선종의 축소판처럼 여겨진다. 선종도 오랫동안 불교계에서 주

변부에 머물러 있다가 중심부로 진입한 뒤에 종파의 정통성을 확보하

기 위해 계보형의 고승전을 편찬했기 때문이다.

역대법보기는 선종의 고승전에서는 처음으로 서역 28조사의 계보

를 선보였다. 이 계보는 전법보기와 능가사자기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역대법보기 또한 전기를 보리달마로부터 기술했다. 당시에는 

이 계보를 허구로 여겼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교사서라 할 고승전

에 이런 허구적 계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801년에 지거(智炬)는 보림전(10권)을 편찬했다. 본디 제목은 쌍
봉산조후계보림전(雙峯山曹侯溪寶林傳)이다. 이 보림전은 조사선(祖

師禪)의 성립과 관련된 선종사서로 중시되고 있는데, 서천 28조의 계보

가 본전(本傳)에 자리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41) 그 점을 중심으로 보
림전을 살펴보겠다.

보림전은 명대(明代) 이후에 사라졌다가 20세기 초반에 일본과 

중국에서 발견되었으며, 권1~권5, 권6, 권8 등 일곱 권만 전하고 있

다. 그러나 그 체재의 특성을 살피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앞서 말했

듯이 역대법보기에서는 서천 28조의 계보를 제시하기는 했으나, 그 

40) 야나기다 세이잔, 초기선종사 Ⅱ, 양기봉 옮김 (서울: 김영사, 1991), pp.32-33.

41) 柳田聖山, 初期禪宗史書の硏究, pp.351-3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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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들의 전기를 두지는 않았다. 보림전에서는 계보와 함께 전기들

도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고 전법게도 풍부하게 실려 있다. 먼저 계보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대가섭장 결집품(大迦葉章結集品) →제2조 아난장 중

류적멸품(阿難章中流寂滅品) →제3조 상나화수장 항화룡품(商那

和修章降火龍品) →제4조 우파국다장 화삼시품(優波毱多章化三

尸品) →제5조 제다가장 선수화품(提多迦章仙受化品) →제6조 

미차가장 제촉기품(彌遮迦章除觸器品) →제7조 바수밀장 범왕문

품(婆須蜜章梵王問品) →제8조 불타난제장 백광통관품(佛陀難提

章白光通貫品) …→제23조 학륵존자장 변난기품(勒尊者章辯難

氣品) →제24조 사자비구장 변주품(師子比丘章辯珠品) →제25

조 파사사다장 분의감응품(婆舍斯多章焚衣感應品) →제26조 불

여밀다장 변독룡지품(不如密多章辨毒龍地品) →제27조 반야다라

(般若多羅) →제28조 보리달마(菩提達摩) →제29조 가대사장 단

비구법품(可大師章斷臂求法品) →제30조 승찬대사장 각귀시화품

(僧璨大師章却歸示化品)

역대법보기의 계보에서 보이던 3조 말전지가 빠지고 상나화수가 3

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부법장경의 것과 동일하다. 다만, 보림전에
서는 7조에 바수밀이 들어가 부법장경과 다르고, 나머지 24조까지는 

부법장경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달마다라선경과도 일치하지 않

는 면이 많다. 이는 지거가 독자적으로 계보를 만들려 했음을 의미한

다.42) 무엇보다도 지거는 보림전에서 동토(중국)의 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서천의 조사들에 관한 전기들까지 본격적으로 기술했다. 역대법

보기와 달리 이 허구적 계보를 역사적 사실로 다루었다는 뜻이다.

위의 계보에서 또 주목할 점은 조사들의 이름에 ‘장(章)’을 붙이고 

그 조사의 대표적인 행적을 명시하며 ‘품(品)’을 붙인 일이다. 29조 혜

가의 경우에 ‘가대사장 단비구법품(可大師章斷臂求法品)’이라 했다. ‘단

비구법’은 “팔을 자르면서 법을 구하다”는 뜻이다.43) 이러한 품은 60

42) 정성본, 선의 역사와 선사상 (서울: 삼원사, 1994), pp.339-343에서는 보림전
에서 이전의 여러 설들을 종합해 법통의 계보를 완성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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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경의 ｢세간정안품(世間淨眼品)｣이나 ｢입법계품(入法界品)｣, 법화

경의 ｢신해품(信解品)｣이나 ｢화성유품(化城喩品)｣ 따위를 떠오르게 하

며, 법화전기에서 과목의 명칭을 ｢전독멸죄(轉讀滅罪)｣, ｢서사구고(書

寫救苦)｣라 한 것과도 흡사하다.

계보에 따라 전기를 서술하면서 각 조사의 이름 뒤에 그의 각별한 

품행 하나를 명시한 것은 확실히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단

비구법’뿐 아니라 “화룡을 항복시키다”는 뜻의 ‘항화룡(降火龍)’이나 

“흰 빛이 꿰뚫고 지나가다”는 뜻의 ‘백광통관(白光通貫),’ “구슬로 (이

치를) 풀어내다”는 뜻의 ‘변주(辯珠)’ 따위를 보면, 마치 후대의 화두

(話頭)나 공안(公案)처럼 느껴진다. 저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현재

로서는 알 길이 없으나, 선종의 입장에서 그 종파적 특성을 잘 보여주

는 체재를 갖추려 애쓴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보림전은 석가모니 세존, 그리고 마하가섭부터 27조까지 서천(인

도) 조사들의 전기를 상세하게 기술했을 뿐 아니라 전법의 게송들이 

전해진 일도 서술해 서천의 조통(祖統, 조사들의 법통)을 역사화했다. 

그리고 보리달마를 통해 그 법통이 중국으로 전해져 혜가 이후의 조

사들에게 이어진 일들도 자세하게 서술해 중국의 선종이 붓다에 기원

을 두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후대 선종에서 정설로 여기며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 서천27조설과 동토6조설이 확립되었다. 중요

한 것은 인도 및 중국의 법통이 보림전에서 갑작스레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법보기와 능가사자기에서 계보에 따라 동토

의 조사들을 서술한 데서 시작해 역대법보기를 거치면서 상상력이 

더 보태지고 구체화된 결과로 보인다. 전기들의 내용이 더 풍부해지거

나 정제된 것도, 사실보다 허구가 점점 더 많아진 것도 모두 그 때문

43) 속고승전 권16의 <석혜가>에서는 혜가가 도적을 만나 팔이 잘렸다고 나오는데, 전법보기에서는 혜가가 자신의 의지를 내보이기 위해 달마 앞에서 팔을 잘랐다고 
되어 있다. 또 능가사자기에서는 혜가가 발심하면서 팔을 잘랐다고 스스로 말했으
며, 역대법보기에서는 후대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의 형태로 정제되어 서술되었다. 
이야기가 윤색되면서 더욱 생동해졌다. 이는 선종의 고승전이 엄정하게 사실을 기술
하는 일보다는 상상을 가미해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일에 더 치중했음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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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선종의 고승전, 곧 선종사서가 역사서임에도 문학작품으로 간주

되는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Ⅴ. 맺음말

7세기에서 8세기까지 중국 불교는 아주 융성했으며, 후대에 오래도

록 영향을 끼칠 주요 종파들도 등장했다. 이 시기에 불교사서라 할 고

승전 또한 대거 저술되었다. 모두 여덟 종의 고승전이 전하고 있는데, 

편찬 시기에 따라 또 종파에 따라 각기 체재와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

며 불교사의 전개와 맞물려 있음이 밝혀졌다.

도선은 불교사 전체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불교사서를 지향하며 속
고승전(645)을 저술했다. 고승전에서 마련한 십과를 역사서에 걸맞

게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체재의 정형화를 이루었다. 정형화된 십과

는 후대에 송고승전(988), 대명고승전(1617) 등이 정사처럼 계승

하기도 했으나, 당장 7세기 말부터 여러 종파에서 독자적인 고승전을 

편찬하면서 변형해 활용하기도 했다. 화엄종의 화엄경전기(690년?)

는 십과 체재지만, 이 십과는 속고승전과 달리 화엄철학을 잘 드러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형된 것이었다. 천태종의 홍찬법화전(706

년?)과 법화전기(750년?) 또한 변형된 팔과와 십이과를 체재로 삼았

는데, 이 둘은 외형상 차이가 뚜렷함에도 법화신앙에 방점을 찍고 있

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요컨대, 속고승전에서 역사서로서 성격이 강

화된 십과가 화엄종의 고승전에서는 철학적 성격을 갖는 쪽으로, 천태

종의 고승전들에서는 신앙적 성격이 강조되는 쪽으로 변형된 것이다.

선종에서도 고승전을 잇달아 편찬했는데, 화엄종이나 천태종과 달

리 경전에 의거하지 않고 수행자가 스스로 깨닫는 자각(自覺)을 요체

로 하면서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직접 전수하는 사자상승을 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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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리적ㆍ종파적 특성은 고승전의 편찬에도 반영되었다. 전법

보기(713년?)와 능가사자기(713년?), 역대법보기(774년), 보림

전(801년) 등이 계보화된 체재를 갖춘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네 

고승전이 차례로 저술되는 동안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계보에서 허구적인 서천(인도) 조사들의 계보가 

덧붙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법통이 확립되었다. 둘째는, 계보

가 점점 허구적 성격을 띠면서 인물들의 행적에 대한 서술이 줄고 철

학적인 내용의 발언들과 게송들로 채워져 역사서보다 철학서의 면모

를 더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7~8세기에 편찬된 고승전들은 대체로 종파 불교의 발달과 

궤적을 같이하고 있었다. 종파마다 교리의 핵심이 무엇이냐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철학이냐 신앙이냐 아니면 깨달음이냐에 따라 고승전

의 체재가 달라졌는데, 체재의 성격은 그 종파의 지향을 반영하는 것

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고승전들에 나타난 체재의 형식과 특성은 

후대의 고승전 편찬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또 중국에서뿐 아니라 한

국과 일본, 월남 등에서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 다양한 고승전들을 편

찬했다. 따라서 동아시아 각국의 고승전들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어떤 

체재를 갖추고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비교하며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논의는 그런 통시적 연구 및 비교 연구의 시작점으로서 의의

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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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Chinese Biographies of the Eminent Monks in 

the 7th and 8th Century

Jung Chun-koo
Research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the 7th and 8th centuries, Chinese Buddhism was at its peak, 
and major sects emerged and began to differ from one another in 
significant ways. This fact was also revealed through several 
versions of Biographies of the Eminent Monks and changes 
observable in the peculiarity of their formats.

In the early 6th century, Huijiao (慧皎) compiled Gaosengzhuan 
(高僧傳, Biographies of Eminent Monks) which contains the 
history of Buddhism after it was introduced to China. At this 
time, he established a new format called the ten-subjects (十科). 
In 645, Daoxuan (道宣) used these ten-subjects as the basic 
framework to compile Xu-Gaosengzhuan (續高僧傳). However, by 
modifying and supplementing some parts of the ten-subjects, he 
standardized the ten-subjects into a format suitable for 
historiography.

After the Xu-Gaosengzhuan, several versions of Biographies of 
the Eminent Monks were compiled in a format that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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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the ten-subjects. Fazang (法藏) wrote Huayanjing zhuanji 
(華嚴經傳記, 690?) which consisted of the ten-subjects, but the 
names and meanings of the subjects changed significantly to 
emphasize the Avatamsaka philosophy. Subsequently, while 
compiling Hongzan fahuazhuan (弘贊法華傳, 706?), Huixiang (惠詳) 
compiled a newly modified list of eight-subjects based on the 
ten-subjects of Gaosengzhuan and Xu-Gaosengzhuan. Sengxiang 
(僧詳) compiled Fahua xhuanji (法華傳記, 750?) in the format of 
twelve-subjects which added two new subjects to the 
ten-subjects of the Huayanjing zhuanji. These two formats 
focused on faith rather than philosophy.

Even in the Chan (Zen) schools, a series of Biographies of the 
Eminent Monks was compiled from the beginning of the 8th 
century. Chuan fabaoji (傳法寶紀, 713?), Lengqui shiziji 
(楞伽師資記, 713?), Lidai fabaoji (歷代法寶記, 774), and Baolin 
zhuan (寶林傳, 801) are all examples of such compilations. 
However, the format of these four Biographies of the Eminent 
Monks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prior versions. Without 
setting any subjects, the authors established and described a 
dharma lineage transmitted continually from master to disciple. 
This is because Chan Buddhism does not rely on Buddhist texts 
but focuses on monks achieving realization through other means. 
At first, only the Chinese patriarchs were listed, but starting with 
Baolin zhuan, 27 patriarchs including Buddha and Kasyapa were 
included in the dharma lineage and presented as history. This 
fictional lineage was based on the need to secure sectarian 
superiority and legitimacy as Chan Buddhism flour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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